
나일론업계 이중고“몸살"
20% 감산 불구 공급과잉 극심 … 대만·소련산 수출선 차단

동양나이론·코오롱·고려합섬·태광산업 등 나일론업계가 15~20% 정도 감산에도 불구, 재고누적

및 원사 가격하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나일론업계에 따르면 나일론 원사수요의 60% 이상을 차지해온 타프타(양복 안감지) 경기가 9 2년

이후 급속히 퇴조하면서 수요 및 판매감소로 재고가 크게 늘고 있으며 가격도 9 1년 호황경기 대비

40% 이상 떨어져 나일론산업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.

이에따라 동양나이론·코오롱·고려합섬·태광산업 등 나일론 4개사가 9 3년초부터 의류용원사를 중

심으로 1 0 ~ 2 0 %씩 감산작업에 착수했으나, 재고가 계속 증가해 9 3년초보다 4 0 0 0톤가량 늘어난 2만

톤에 이르고 있다.

이와 같은 재고수준은 나일론업계의 적정재고수준인 7 ~ 1 0일 생산분

( 5 0 0 0 ~ 7 0 0 0톤)의 3배나 되는 것으로 최대 생산기업인 동양나이론이 약

1 5일분, 나머지 기업들은 1개월 이상 생산물량을 재고분으로 가지고 있는

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원사가격도 폭락, 주종 품목인 세미럴 7 0데니어기준으로 파운드당 로컬

공급가격이 9 2년9월 1달러8 0센트, 93년상반기 1달러1 0센트에서 1 0월현재 1

달러수준으로 45% 정도 하락했다.

이처럼 원사가격이 폭락한 이유는 국내 공급이 과잉되고 나일론 소재자

체가 안고 있는 개발의 한계로 인한 세계 나일론경기 침체에 있다는 지

적이 일고 있다.

나일론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타프타용 원사수요가 값싼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대체되면서 수요

가 크게 줄고 있는 추세인데다 9 2년부터 태광산업이 나일론시장에 신규참여, 심한 공급과잉 현상을

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.

해외수출도 대만산 및 소련산 저가 제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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